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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의 진로정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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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Career Identity of Unemployed 
Young People on Employment Behavior

Young-Joon Cho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 이후 더 증가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우리 청년실업자들의 효과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직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진로정체감과 구직행
동의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변인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구
직행동 변인은 구직준비, 구직의지, 구직태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 
평균은 3.06으로 중간값에 근사하였고, 구직행동의 평균은 3.37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둘
째,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가 20대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구직행동
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인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2가지 변인으로부터 25.3%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청년 실업자들 대상의 진로정체감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과 구직신청시 진로정체감을 위한 심리적 상담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employment 
behavior among the unemployed youth of Korea, which has seen an increase after the onset of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ought to promote effective employment 
behavior among unemployed youth.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career identity and 
employment behavior variable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was administered to randomly selected 
unemployed youth. The career identity variables comprised the sub-variables of self-understanding and
job-understanding, and employment behavior variables included the variables of readiness, willpower, 
and job-seeking attitude. As per the results, first, the average career identity score was 3.06, which was 
close to the median value, and the average score for employment behavior was 3.37. Second, males had
a relatively higher job understanding than females, and those in their 30s had a higher degree of 
self-understanding than those in their 20s. Third, employment behavior was affected to the extent of 
25.3%, by two variables, self-understanding and job understanding, which are the sub-variables of career
identity,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we propose to launch a program to improve the sense of career 
identity among the unemployed youth and to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involving the candidate's
career identity when applying for a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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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이전의 청년층의 실업률의 경우 국가정보통계
서비스[1]에 의하면 2019년 6월 현재 20대가 10.1%로 
40대 이상의 일반 성인들의 2.4~3.2%의 3배 이상이었
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비율은 줄지 않았고, 그나마 청년
세대가 차지한 직업군은 고용이 불완전하고 소득이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었다[2]. 청년세대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
자리를 찾고 그 일로 자아실현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구직행동은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복지이자 행
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3].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
기, 휴업, 무급휴직, 계약종료 및 해지 등으로 취업문제
가 심화되고 청년세대의 채용이 위축되면서, 청년 실업
자들의 증가는 가구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를 넘어 
빈곤율 확대와 경제 불황, 국가의 존치와도 연계되는 심
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4].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우
리 사회의 경제적 중추가 되어야 할 20~30대 청년층이 
구직의 기회를 갖지 못해 실업상태에 빠져 청년 실업자
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문제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해 외적
으로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들의 내적인 심
리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인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에 대
한 고려가 미흡하다 보니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3,4]. 
청년 실업자들에게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과 직업의 
이해를 통해 목표, 능력 및 흥미에 대한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정도이며 또, 진로정체감은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직업선택에 대한 기대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5,7,8]를 통해 자
기이해와 직업이해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되고 측정되
었다. 청년 실업자들에게 자기이해는 직업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 흥미, 성격,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경험이 풍부해서 자기
이해가 높은 경향이 있다[7]. 직업이해는 직업관련 정보
와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직업관을 파악하며 직업선
택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업관련 정보접근이 
용이할수록 직업이해가 높게 나타난다[8,9]. 청년 실업자
들의 구직행동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취업의사와 
노동능력을 가지며 취업 전까지의 취업을 위한 모든 행
동을 구직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직을 위한 청년 실
업자들의 준비와 구직의지 그리고 구직을 위한 노력, 태
도로 청년 실업자들에게 필수적인 구직을 위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9-11]에서는 구직행동을 세

분화하여 구직준비와 구직의지 그리고 구직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한 현
실에서 청년 실업자들의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
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성과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미비하고 한정적인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정체
감을 파악하고,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청년 실업자들의 효
과적 구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청년층 중 실업상태에서 구직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진로정체감이 그들의 구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이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및 노동교육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
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등의 일반적 변인과 진로정체
감 변인 그리고 구직행동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
체감 변인은 선행연구[5,7-9]에서 제시되었던 자기이해
와 진로이해의 2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
동 변인은 선행연구[10,11]에서 도출된 구직준비, 태도, 
의지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 하위변
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구직준비행동으로 도구준비
활동, 실천적 노력, 정보수집활동으로 구성하였다[11,12]. 
구직행동을 구직행동과 구직태도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의 
요소로 구직노력, 구직방법, 구직태도를 하위요소로 구
성한 연구도 있었다[11,13]. 각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구직
행동을 구직준비[11,12], 구직의지[10,11], 구직태도[11-13]
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과 진로정
체감의 변인들은 리커드 5단계 평정척도(Likert-type)로 
측정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지역 20~30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을 파악
하기 위해서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표본을 
구직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무작위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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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지는 20대와 

30대 청년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
별, 3가지 변인을 조사하였다. 주요변인인 진로정체감 변
인으로는 자기이해(6), 직업이해(5) 등 11개의 하위변인
을 구성하였고, 구직행동 변인으로는 구직준비(5), 구직
의지(5), 구직태도(4) 등 1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
다. 총 25개의 하위변인 설문을 설문지에 활용하였다. 
Table 1은 각 변인의 하위변인 구성과 신뢰도 분석결과
이다.

Area Contents Number of 
contents

Cronbach’s
 α

Career 
Identity

Self 6 .875

Occupation 5 .793

Employment 
behavior

Readiness 5 .831

Willpower 5 .805

Attitude 4 .784

Total 25 -

Table 1. Consist of the contents and the reliability

진로정체감 변인들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구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선행
연구[5,7-9]에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된 자기이해와 관련
된 하위변인과 직업이해와 관련된 하위변인의 2가지 변
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으로 자기이
해(se)는 자신이 잘하는 일:se1, 자신의 장단점 파
악:se2, 진로결정의 자기 확신:se3, 자신에게 매력을 주
는 일:se4, 자신에게 즐거운 일:se5, 생활영역에서의 자
기확신:se6 등의 6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
체감의 하위변인으로 직업이해(oc)는 직업선택의 이
해:oc1, 충분한 급여의 직업선택:oc2, 올바른 직업선
택:oc3, 직업선택 문제의 수월성:oc4, 고려 가능한 직
업:oc5 등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정체감
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이해와 직업이해
의 두 변인으로 구성되었고, 두 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
한 설명력은 약 60.37%로 나타났다.

Areas
components

se oc

Career
Identity

se1 .685 .424

se2 .716 -.020

se3 .724 .390

se4 .749 .206

se5 .781 .338

se6 .696 .307

oc1 .440 .646

oc2 .276 .644

oc3 .501 .596

oc4 .471 .614

oc5 -.053 .787

Eigen Value 3.906 2.734

% of Varience 35.511 24.856

Cumulative % 35.511 60.367
number of 
contents 6 5

Table 2. Validity analysis of career identity

연구의 주요변인이 구직행동 변인들의 요인분석 결과, 
Table 3와 같이 구인타당도가 나타났다. 

Areas
components

re wi at

Employment 
behavior

re1 .738 .132 .036

re2 .669 -.005 .188

re3 .797 .050 .113

re4 .781 .059 .120

re5 .819 .061 -.026

wi1 -.047 .536 .222

wi2 -.057 .733 .026

wi3 .219 .810 .076

wi4 .128 .862 .087

wi5 .112 .778 .110

at1 .203 .036 .795

at2 .156 .125 .811

at3 -.084 -.064 .741

at4 .149 .094 .721

Eigen Value 3.086 2.887 2.498

% of Varience 22.043 20.620 17.846

Cumulative % 22.043 42.663 60.509
number of 
contents 5 5 4

Table 3. Validity analysis of employ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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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행동은 선행연구에서 내용타당성과 구성타당성이 
확인된 구직준비(re), 구직의지(wi), 구직태도(at)의  3개
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준비(re)는 취업교육이
수:re1, 경력준비:re2, 전공자격증 취득준비:re3, 취업정
보수집:re4, 취업특강 수강:re5의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의지(wi)는 조건미비에도 지원:wi1, 임
시직에도 지원:wi2, 기피직도 지원:wi3, 제시된 조건 불
만족해도 취업:wi4, 일자리만 있으면 취업:wi5의 5개 하
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태도(at)는 취업준비에 시간
과 노력투자:at1, 취업에 최선:at2, 취업은 바람직:at3, 
취업은 유익한 행동:at4의 4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구직준비(re), 구직의지
(wi), 구직태도(at)의 3가지 요인으로 구직행동이 분석되
었으며, 약 60.5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2.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서 경기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80부(84.4%)를 회수하
였으나, 적절치 않은 15부의 설문지를 제외, 실제 365부
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차이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4 연구문제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진로정체감을 파악하고, 구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기 위해 이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
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행동
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자기이해와 
진로이해)는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3. 연구결과

청년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았다. 
연구 대상자인 청년 실업자들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

성이 54.8%(200명)이고, 여성이 45.2%(165명)로 나타

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기 66.3%(242
명), 33.7%(123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 48.5%(176명)이고, 고졸이 24.1%(88명), 전문대졸이 
23.6%(86명), 고졸미만 3%(11명), 대졸초과 1.1%(4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Areas number Ratio (%)

Gender
Male 200 54.8

Female 165 45.2

Total 365 100.0

Age

20‘s 242 66.3

30’s 123 33.7
Total 365 100.0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11 3.0

high school graduation 88 24.1

technical university 
graduation 86 23.6

university graduation 176 48.5

above university 
graduation 4 1.1

Total 365 100.0

Table 4.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선행연구에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구성요인 타당도가 확인된 진로정체감과 구직
행동 변인과 하위변인의 일반적인 기술통계인 평균과 표
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variable mean SD

Career Identity 3.06 .697
Self  se 3.21 .778

Ocupation  oc 2.91 .736
Employment Behavior 3.37 .467

Readiness  re 3.11 .839
Willpower  wi 2.90 .725

Attitude  at  4.09 .556

Table 5. Descriptive analysis of key variables

주요변인인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3.06, 표준편차는 
0.697로 평균은 5점 척도의 중간값(3) 정도이었다. 진로
정체감의 하위변인을 보면, 자기이해(se)의 평균은 3.21, 
직업이해(oc)의 평균은 2.91로 나타났다. 구직행동의 평
균은 3.37, 표준편차는 0.467로 나타났다.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을 보면, 구직준비(re)는 평균은 3.11, 구직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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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의 평균 2.90, 구직태도(at)의 평균은 4.09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들을 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 구

직행동 하위변인의 평균 차이를 통계분석하면, Table 6
과 같이 나타났다.

variable N M SD t p

Self          se m
f

200
165

3.28
3.13

.781

.768 1.78 .077

Occupation  oc m
f

200
165

3.00
2.80

.732

.728 2.592 .010*

Readiness    re m
f

200
165

3.12
3.10

.827

.855 .174 .862

Willpower    wi m
f

200
165

2.94
2.85

.773

.662 1.071 .285

Attitude      at m
f

200
165

4.15
4.03

.513

.600 1.964 .050

Table 6.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gender

청년 실업자들의 성 차이에 따른 유의성은 직업이해
(oc) 변인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구직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구직행동을 하
려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는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남성이 직업정보 접근 등에 보다 능동적이기 때문인 것
으로 추론된다. 직업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변인인 
자기이해(se)와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인 구직준비(re), 구
직의지(wi), 구직태도(at)에서는 성별 유의차가 없었다.

연령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과 구직행동 하위
변인의 평균 차이를 통계분석하면, Table 7과 같았다. 

variable N M SD t p

Self          se 20’s
30’s

242
123

3.13
3.37

.789

.733 2.76 .006**

Occupation  oc 20’s
30’s

242
123

2.88
2.95

.743

.722 .901 .368

Readiness    re 20’s
30’s

242
123

3.14
3.04

.850

.815 1.08 .279

Willpower   wi 20’s
30’s

242
123

2.89
2.90

.739

.701 .143 .887

Attitude     at 20’s
30’s

242
123

4.10
4.09

.583

.502 .224 .823

Table 7.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age

  
청년 실업자들의 연령 차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자기이해(se) 변인에서만 나타났다. 30대의 청년 실업자
가 20대 청년 실업자 보다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대 청년 실업자의 지난온 삶의 경험과 연령
으로 인해 자기이해가 상대적으로 20대 청년 실업자 보

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하위변인에서는 통계
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정체감 하위변인과 구직행동의 하위변인 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았다. 

variable se oc re wi at
se 1

oc 0.697** 1
re 0.447** 0.535** 1

wi 0.260** 0.268** 0.393** 1
at 0.319** 0.262** 0.301** 0.385** 1

Table 8.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변인들 사이의 상관을 보면, 1%의 유의수준에서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자기이해(se)와 직업이해(oc)의 상관이 
0.697로서 가장 높게 나타냈고, 자기이해(se)와 구직의
지(wi)의 상관이 0.2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진로정체감 하위변인들의 영
향력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
이 나타났다. 자기이해와 진로이해의 2가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들로 구성된 구직행동에 관한 회귀식이 유의미
하게 제시되었다.

Regression Model B S.E Beta t p
constant 4.31 .122 35.45 .000***

Self .400 .049 .535 8.12 .000***
Occupation .135 .052 .171 2.59 .010*

R= 0.525  R²= 0.276   
Adj R²= 0.253  F= 42.076  p= 0.000***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on 
the employment behavior

회귀식에서 회귀계수의 유의미를 변인별로 분석해 보
면,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인 자기이해와 진로이해 2가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진로정체감의 
하위변인 표준화 회귀계수는 자기이해가 0.535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진로이해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0.171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행동이 발현되
기 위해서는 각 직종에 대한 진로이해도 중요하지만, 우
선적으로 자신이 해당직종에 적합한지에 대한 자기이해
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정된 결정계수 R²이 0.253으로 나타나 자기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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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이해의 진고인식의 하위변인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
자의 구직행동에 약 25.3%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즉, 청년 실업자의 진로정체감 변인들이 구직행동을 유
의성있게 약 25.3%를 설명하고 있었다.

4. 결론

우리나라 20~30대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진로정
체감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의 평
균은 3.06으로 척도의 중간값에 근사하였고, 구직행동의 
평균은 3.37이었다. 청년 실업자들의 진로정체감이 상대
적으로 높지 않았다. 구직행동의 하위변인인 구직준비와 
구직태도는 평균이 중간값인 3.0 이상이었으나, 구직의
지는 3.0 이하로 중간값보다도 낮았다. 장년 층인 50대
들의 구직행동을 조사한 선행연구[11]와 비교할 때,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준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구직의지
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직업
이해에서만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4]에서와 같이 아직
까지 우리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
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에 따른 유의차는 자
기이해에서만 나타났고, 연령이 높고 삶의 경험이 많은 
30대가 20대 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셋째, 구직행동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의 2가지 
진로정체감 하위변인으로부터 약 25.3%의 영향력을 받
고 있었고, 선행연구[4]의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같이 자기이해의 변인이 구직행동에 영
향을 주었고, 직업이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첫째, 청년 실업자들
의 진로정체감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자기이해와 직업이해에 대한 구분된 프로그램을 노동
교육 및 취업분야에서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실업
자는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소 30년 이상을 직업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위한 자기이해와 직
업이해는 필수적 요소이기에 이를 진로정체감을 위한 프
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 실업자들
의 구직행동 중에서 구직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노동강도의 고려없이 청년 실업자들이 생각하는 보수에 
따른 직업귀천의 사고를 상쇄시킬 수 있는 구직 이전의 

직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진로교육을 제안한다. 셋째, 
20~30대 청년 실업자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구직신청을 할 때,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자기자신의 이
해와 직업이해에 관한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청
년 실업자가 자기이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심리검사 
등도 동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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